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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팁스타운으로 이동하여 상담한다

- 6월부터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법률·노무·세무 분야 상담 
 

- 서울중기청,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대면상담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은 6월 3일부터 

비즈니스지원단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 S5 1층으로 이동하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문가 상담을 시작한다.

  비즈니스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각종 경영 애로를 창업·벤처, 인사·노무, 

세무·회계, 금융, 법률, 마케팅, 생산관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료로 

전문 상담해주는 제도로,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기청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은 정부과천청사에서 3명의 상담 

위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2명의 상담 전문위원이 매일 서울창조경제혁신

센터로 이동하여 상담하였으나, 6월부터 2명의 이동상담 전문위원을 중소

기업이 밀집한 강남구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했다. 

  강남구는 서울 163만여 개 중소기업 가운데 16만여 개(9.6%)가 위치하여 

서울 기초자치단체 중 중소기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특히, 팁스타운, 

마루180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이 사업 운영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곧바로 전문가 대면상담을 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중소기업기본통계(2021년 기준)

  상담위원은 팁스타운에 입주한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법무, 인사·

노무, 세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상공인의 방문 상담에 대비하여 

창업, 자금, 경영전략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되었다.



  이동상담 일정은 비즈니스지원단 누리집(www.smes.go.kr/bizlink)과 서울

중기청 누리집(www.mss.go.kr/site/seoul/main.do), 서울중기청 블로그

(blog.naver.com/smes_seou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건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병권 서울중기청장은 “팁스타운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면 우리 비즈니스지원단이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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